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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5일

트럼프-아베 시대의 미일동맹: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조은일(eicho@kida.re.kr)

레이와 시대의 시작과 미일관계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

(令和) 시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긴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레이와 시대 이래 첫 국빈이 되었다. 아베 총

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열한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한 미

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베 정부 이후 다섯 번째 미일 외

교·국방장관회의(이후 2+2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일본 측에서는 고노 타로 외무

대신,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

으며, 일본도 2018년 9월 미국과 ‘상품무역협정(TAG: Trade Agreement on 

Goods)’ 협상 시작에 합의한 이래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일 간 

무역을 둘러싸고 일부 균열을 보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을 지역과 세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초석(cornerstone)으로 여기고 

미일관계의 물샐틈없는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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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미일 양국은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개최

하고 양 정상 간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일 2+2회의의 주요 내용과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공동 비전으로 추진하는 미일동맹의 발

전방향을 전망하고 한국 안보에의 함의를 도출하는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미일 2+2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

아베 정부는 미중 간 경합하는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일 2+2회의 

및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일 

2+2회의 후 양국은 공동발표문과 3페이지 분량의 'Fact Sheet'를 발표했다.1 

비록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일 양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2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 이슈가 논

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미일동맹의 심화이다. 양 정상은 미일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

맹이며, 지역과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3 특

히,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2016년 평화안전법제를 시행하면서 

미일동맹은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도 글로벌 동맹으로 지속할 것이라

는 점이 강조되었다.4 

나아가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보국방전략문서들과 일본의 

2018 방위계획 대강의 내용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일동맹을 심화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5 예를 들어 우주, 사이버 등 신영역에서 미일 군사협

1 外務省(2019).「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4月19日).

2 外務省(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US Department of State(2019).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Adv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Global 

Partnership"(May 27). 

3 The White House(2019).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ime Minister Abe of Japan in 

Joint Press Conference"(May 27).

4 外務省(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5 外務省(2019).「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4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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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시켜 영역횡단(cross-domain)작전이 가능하도록 협력의 수준을 높이

겠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무력공격으

로 간주하고, 미일안보조약 5조를 적용하여 미일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

하겠다는 방침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했다.6 우주공간에서의 미일협력

에 대해서도 국제우주정거장(IIS)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달 표면 

탐사와 같은 새로운 의제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7

둘째, 북한 문제이다. 양 정상은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미일 그리고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8 특히, 2+2회의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전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9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과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면담도 이루어졌는데, 

아베 총리는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각오가 되어있다는 점을 재차 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일 회담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

했다. 

셋째, 지역 안보 정세이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 

현시(presence)와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10 우선 일본 

영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의무를 재확인했다. 무력공격을 받을 시 미군의 개입을 

보장하는 미일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됨을 재확인하는 등 미국의 

대일본 안보공약을 재확약(reassurance)했다.11 그리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6 “「サイバー攻撃は武力攻撃」安保条約適用で共同対処へ” 『NHK政治マガジン』(2019年4月20日).

7 미일 양국은 2009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주공간에서의 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 직전

에 일본이 미국 주도의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지만, 외무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달 탐사에 관한 협력 논의를 가속화하는데 일치했다”는 점

만 확인할 수 있다. 外務省(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月面探査で日米協力、首脳会談で合

意へ　宇宙ごみ監視も”『日本経済新聞』(2019年5月20日).

8 다만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이 재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deal)'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外務省

(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Annie Karni and Katie Rogers(2019). "Trump and Abe's 

'Unshakable Bond' Shows Some Cracks in Tokyo" The New York Times(May 27).

9 外務省(2019).「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4月19日).

10 外務省(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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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를 위해서 미일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호주 또는 인도가 추가된 3자 

협력, 또는 미-일-호-인 4자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12

넷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다. 2+2회의에서 양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공동 비전(shared vision)이라고 공식화하면서 미일 양국이 지정

학적 경쟁과 강압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

을 위해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13 나아가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공동 비전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히 아시

아 LNG 시장), 디지털 경제,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임

을 재확인했다.14 이를 통해 미일 양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점차 가

시화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관여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향후 미일동맹의 발전방향

미일 2+2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역 정세 하에 ‘그 어느 때 보다 긴밀(かつてな

く緊密)’한 미일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갈라진 

틈이 보이기는 하나, 미국 주도의 지역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축(pivot)

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향후 미

일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심화될지 간단히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공고한 미일동맹 유지를 위해 자위대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비롯해 방위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자위대 및 미군 시

설의 공동사용도 추진하고자 한다.15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간의 방일 일정의 마

지막 행사로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가가(かが)에 

승선했다.16 2018 방위계획 대강에서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급으로 개조

11 外務省(2019).「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4月19日).

12 外務省(2019).「日米首脳会談」(5月27日).

13 外務省(2019).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4月19日).

14 外務省(2019). 「ファクトシート:「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たエネルギー・デジ

タル・インフラ分野における最近の日米の取組」(5月27日).

15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차세대전투기(F-35), 조기경보기(E-2D), 오스프리(V-22), 스탠드오프 미사

일(Standoff Missile),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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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가도 이즈모급 호위함 중의 하나이다. 아베 정부

는 이렇게 개조된 호위함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여 운용할 예

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가 승선은 동맹국 일본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미일동맹 유지의 명목 하에 향후 자위대 역할 확대를 추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

둘째, 우주, 사이버 영역 등 신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강조될 것이다. 

미일 양국은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각종 사태에 빈틈없이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의 적용 영역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2018 방위계획 대강에서 기존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신 영역의 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상호 융합한 영역횡단 작전을 수행한다

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多次元統合防衛力)’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17 미일 양

국은 2+2회의를 통해 영역횡단 작전에서 미일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우선적

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8 앞서 언급했듯, 사

이버 안보를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한 미일 간 공동대처를 강조

했다. 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협력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

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점에 미루어보아 향후 이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논

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셋째, 공동 비전으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며 중국 견제의 

지역 전략을 구체화 할 것이다. 2+2회의에서 공동비전이라고 밝혔듯이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일의 긴밀한 연대 하에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유사시가 아닌 평시에도 미일동맹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장

하고자 한다. 일본은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ASEAN 국가들에 능력구축을 지원하

거나, 방위장비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와

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9 나아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16 “トランプ大統領、海自護衛艦「かが」乗艦 日米同盟アピール”『毎日新聞』(2019年5月28日).

17 조은일(2019).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국방논단』제1742호. 

18 이는 2014년 NATO에서 발표된 ‘웨일즈 선언’과 유사한 것으로,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안보 조항인 NATO 조약 5조를 사이버 공격에도 적용한

다는 것이었다. “サイバー攻撃への日米安保5条適用 米国と協議”『産経ニュース』(2019年1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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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프라 건설 등에 미일 협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20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미일 양국의 관여 수준을 높여 일대일로를 통해 확장하는 중국의 영향력

을 견제하고자 한다.  

한국 안보에의 함의

아베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위대 역할

을 확대하고 미일협력관계를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정책을 구체적

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 그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일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가 승선에서 보여지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동맹국의 역할분담

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또한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 사이버 공간

에도 확장된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일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공동 비전으로 추구하기

로 공식화한 이상, 우리 정부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라도 한미일 3자 협의를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9 外務省(2019).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4月19日).

20 外務省(2019). 「ファクトシート:「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たエネルギー・デジ

タル・インフラ分野における最近の日米の取組」(5月27日).


